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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목 나이슈는 나이스(Nice)

내용

“이번 주는 나이슈입니다.”
매주 금요일 하교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똘똘한 왕 포도 반은 글쓰기 공책을 
가방에 넣어 하교합니다. ‘나이슈’는 나의 이번 주 이슈라는 뜻으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한 주는 나이슈를 쓰고 한 주는 독서록을 쓰는 우리 반만의 특별한 글쓰기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일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정성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벅벅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책상 한 쪽은 지우개 가루로 만든 산이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쓴 공책을 월요일에 선생님께 제출하면 공책 아래쪽에 파란색 볼펜으로 
쓰인 선생님의 답글이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갯벌에 다녀와서 쓴 글에는 
“제목부터 참 재미있구나.” 중요한 회의에 다녀와서 쓴 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는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잘 해보자.”라며 용기도 주시며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성 들여 쓴 글쓰기 공책을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으로 베껴 쓴다면?
아무런 응원이나 답글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깊은 허탈함만 남았을 것입니다. 독서록을
쓸 때 글쓴이와 그린이를 기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공책 한 장을 채울 때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100쪽이나 되는 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인사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지요. 
글쓴이와 그린 이를 기록함으로써 출처를 남기고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수고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정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 마음을 지켜주는 것,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나의 생각이 담긴 ‘나이슈’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물, 나의 
저작권입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멋진 그림이나 생각도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멋지다.” 응원의 말이나 “너의 것을 내가 조금 참고 해봐도 될까?” 
물어보며 친구들의 저작물도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좋은 글과 그림을 내가 창작 
했다고 해서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면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보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보물도 지켜주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 나는 이번 주도 나이슈로 저작권을 만들고 독서록을 쓰며 책을 만드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나이스(Nice)한 저작권 문화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